
고등학교 리더십 캠프 진행 가이드

🎬 디브리핑 토크: 우리가 만드는 학생회, 그리고 진짜 리더
영상 기반 생각 열기 & 리더십 나눔 워크숍

📌 시청 영상 [교단일기] 우리 교장선생님 (5분 41초 / 유튜브)

🔗 영상 링크 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wwtPQH-Gu-8

🎯 세션 목적 학생회 및 학급 임원이 '진짜 리더'의 핵심 자질(책임, 현장 중심, 논리적 결단, 양보)을 성찰하고 우리 학생회의 방향성
을 함께 정립함

1. 오프닝 멘트 (영상 시청 전)

"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영상은, 한 선생님이 존경했던 교장 선생님과 함께 보낸 3년 6개월의 기록이자 '진짜 리더란 어떤 사람인
가'에 대해 던지는 따뜻한 질문입니다.
약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지만, 시청하는 동안 '지금 우리 학생회의 모습', 그리고 '내가 꿈꾸는 리더의 모습'과 겹쳐지는 장면이
어디인지 생각하며 가볍게 몰입해 보세요." 

💬 영상 속 한 마디: "부장님, 학생회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민원 같은 건 걱정 말고 하세요.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." 

❓ 생각 열기 질문 (학생 참여용)

학생회 활동 중 새로운 축제 기획이나 규칙 개정을 시도하고 싶을 때, 비판이나 결과가 두려워 망설여진 적이 있나요?

만약 선배나 회장, 혹은 동료가 "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봐, 책임은 내가 함께 질게"라고 말해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?

💡 리더십 메시지 (진행자 가이드)

리더나 간부의 진짜 역할은 부원들의 실수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구성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
할 수 있도록 가장 앞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. 우리 학생회 임원들도 서로에게 그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
는지 돌아봅시다. 

토크 1막

방패가 되어주는 리더십

영상 01:45 ~ 02:15

• 

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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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영상 속 모습: 매일 아침 8시 교문 맞이, 붐비는 급식실 현장 동행, 행정 서류보다 수업과 현장을 강조한 모습 

❓ 생각 열기 질문 (학생 참여용)

회의실 의자에 앉아 '이것 해라, 저것 해라' 지시만 하는 사람과, 준비 현장에 직접 나와 함께 땀 흘리는 사람 중 누구를 더 신뢰하
게 되나요?

우리 학생회 집행부는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? 회의실 안에만 있나요, 아니면 친구들이 있는 교실과 운동장에 있나요?

💡 리더십 메시지 (진행자 가이드)

리더십의 영향력은 멋진 말이나 직책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'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'에서 나옵니다. 학생들의 불편함과
즐거움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 한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

💬 영상 속 한 마디: "리더는 인자해야 하지만 때론 단호한 결의가 필요함을... 단호한 결의에는 논리가 중요하다는 것을..." 

❓ 생각 열기 질문 (학생 참여용)

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약속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쓴소리를 못 하고 넘어가 본 적이 있나요? 반대로 너무 엄격해 관계가
서먹해질까 걱정한 적은 없나요?

우리가 학생회 방침을 밀고 나갈 때, 감정이나 고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준비한 적이 있었나요?

💡 리더십 메시지 (진행자 가이드)

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 하면 조직의 중심이 흔들립니다. 리더에게는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. 다만
그 단호함이 감정적인 지적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와 철학(논리)에서 나올 때 비로소 전교생과 구성원의 존중을 받게 됩니다. 

토크 2막

말 대신 '발걸음'이 만드는 신뢰

영상 03:10 ~ 03:55

• 

• 

토크 3막

부드러움과 단호함, 그리고 '논리'의 힘

영상 03:40 ~ 04:05

• 

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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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영상 속 인용: "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란 자기보다 어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... 젊은이의
신념을 위해 내 신념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." (허지웅, 《나의 친애하는 적》)

❓ 생각 열기 질문 (학생 참여용)

후배나 다른 동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때, "너희가 잘 몰라서 그래"라며 내 경험만 고집한 적이 있나요?

아니면 그들의 새로운 신념과 열정을 위해 내 고집을 양보하고 지지해 준 경험이 있나요?

💡 리더십 메시지 (진행자 가이드)

멋진 리더는 내 뜻을 억지로 관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나보다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동료나 후배들의 새로운 시도와 열정을 위해 
나의 고집을 양보할 줄 아는 포용력을 가진 사람입니다. 

"덕분에 일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."
영상 속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서로를 믿고 멋진 학교를 만들어갔듯,

임기가 끝나는 날 "너희와 함께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"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
오늘 캠프에서 배운 리더십을 학교 현장에서 함께 실천해 봅시다! 

토크 4막

'좋은 어른'과 양보의 미덕

영상 04:08 ~ 04:35

• 

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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